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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고등법원, 2006.9.28, 2006노1568]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항 소 인】피고인

【검 사】김형순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

【주문】

】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【이유】

】 1.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돈을 건넨 경위가 계획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, 돈을 받은  강

남웅과 선거구민 사이의 연고가 크지 아니한 점, 이 사건이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

로 보이지 아니한 점,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

게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(벌금 100만 원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  2. 판단 피고인은 2006. 5. 31.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

서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화양동 주민들이 관광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광버스 운전

기사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 강남웅에게 자신을 잘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 원

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는바, 위와 같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넨

행태와 그 시기 및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전형적인

기부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.

 그렇다면,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

되는 기부행위로서 그 금액과 제공횟수에 관계 없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고인에

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, 피고인의 항

소논지는 이유 없다.

  3. 결론 따라서,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

같이 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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